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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 100명 중 15명 정도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질병이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10명 중 9명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몸이 아파도 대개는 일이 바빠 참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02년 건강진단을 한 17만1795개 사업장 근로자 274만125명의 진단결과를 집계한 결과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는 15%인 41만703명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질병 초기단계인 '요관찰자'가 67.9%인 27만8864명이었고, 일반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31.5%(12만9420명),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는 0.6%인 241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일반질병의 종류는 소화기 질환이 3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순환기 질환 32.2%, 영양.대사 및 알레르기 질환 등 내분비 질환 16.2%, 혈액질환과 면역장애 등 혈액조혈기 질환 4.7%, 호흡기 질환 2.7%, 신경감각기 질환 2.2% 등의 순이었다. 이를 근로자 1만명당 발생률로 환산하면 소화기 질환은 180.7명, 순환기 질환은 166.9명, 내분비 질환은 83.9명, 혈액조혈기 질환은 24.5명, 호흡기 질환은 13.9명, 신경감각기 질환은 11.6명이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질병 종류는 소음성 난청(82.1%)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진폐증(15.6%).금속중독(1.0%).유기용제 중독(0.2%) 등의 순이었다. 
건강검진센터 KMI 서동원 원장은 "의사가 경고해도 당장 아프지 않거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하지 않는 직장인이 많다"며 "가벼운 병을 큰 병으로 키울 수 있으므로 조기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늘 9월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하루3만7020원에서 4만1869원으로 13.1% 오른다. 
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등을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13.1% 인상되고, 최고보상기준금액도 하루14만5800원에서 15만1249원으로 3.7%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장의비의 최고금액은 1036만275원, 최저금액은 707만8875원으로 각각4.3%와 6.1%씩 상향 조정됐다. 산재환자에 대한 간병료도 간호사 간병기준으로 하루 5만36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는 3만6539원, 가족 및 기타 간병인의 경우 3만4977원씩 지급되며, 철야 간병시에는 50%가 가산된다. 
노동부는 이번 인상 고시에 따라 약 4만8천여명이 422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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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있는 근로자 90% “아파도 참고 일한다”




















9월1일부터 최고기준금액도 3.7% 올려





산재 최저보상액 13.1% 인상


새달부터…최고기준금액도 3.7%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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